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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, 경남 일부 지역 올해 첫 열대야 발생
- 부산은 작년보다 22일 빠르게 발생 -

□ 어젯밤(7월 11일) 최저기온이 부산 25.2℃, 거제 25.6℃, 양산 25.5℃, 
남해 25.0℃를 기록하여 올해 첫 열대야1)가 발생하였다.
○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

못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하였다.
○ 작년(2020년)보다 부산 22일, 거제 7일, 양산 21일, 남해 22일 

빠르게 나타났다.

  【 주요지점 7월 11일 밤 최저기온 현황(단위 : ℃) 】

구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양산 김해 통영 거제 남해

밤 최저기온
(2021.7.11.) 25.2 23.3 24.8 24.8 25.5 24.9 24.8 25.6 25.0

첫 열대야 
발생일

2021년 7.11 - - - 7.11 - - 7.11 7.11

2020년 8.2 8.1 8.1 8.2 8.1 8.1 7.19 7.19 8.2

 ※ AWS 지점 - 사천 25.6 고성 25.1 

□ 모레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무덥고 습한 남서풍이 

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

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1) 열대야: 최저기온(당일 18:01~ 익일 09:00)이 25℃ 이상인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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